
2025년 9월 모의고사, 평가원이 ‘맥락맹’을 변별하다

 2025년 9월 모의고사는 스마트폰 세대의 약점을 정조준했다. 단편적인 정보 검색과 짧은 문
장 소비에 익숙한 이른바 ‘스낵컬처’식 읽기에 길들여진 학생들에게 이번 시험은 치명적이었
다. 평가원은 어떻게 ‘맥락맹’—문맥 추론에 서툰 학생들—을 분명히 변별하려는 걸까.

1. 대명사

“대명사가 난이도를 좌우한다니, 웬걸?” 하고 의아해하는 수험생이 많을 것이다. it, they, 
this 같은 단어가 왜 어렵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함정이다. 평가원은 꾸
준히 중위권과 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장치로 지문 내 대명사의 빈도를 높여 왔으며, 이번 9
월 모의고사에서는 그 경향이 더욱 뚜렷했다.

대명사는 앞서 언급된 명사나 개념을 가리키는 장치이다. 그런데 이를 건너뛰고 대충 읽는 순
간, 문장은 눈으로는 읽히지만 머릿속에는 공허함만 남는다. 결국 가리키는 대상을 확인하지 
않은 독해는, 의미 없는 기호 나열을 읽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6월 모의고사에 비해 이번 9월 모의고사를 읽고 난 뒤 머릿속에 남는 것이 적었다면, 
그 이유는 평소 독해 습관에서 대명사 해석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아래는 
실제로 올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에서의 대명사 사용 빈도를 비교한 표이다.

6월에서 9월로 넘어가면서 대명사 사용이 10%~22% 범위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재
귀대명사(22.2%)와 부정대명사(20.0%)의 상승률이 가장 높고, 인칭대명사와 관계대명사도 약 
10~13% 상승했다.

아래와 같이 주로 3점 배점의 문제들에서 대명사의 해석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대거 출제 되었
다. 해당 문제들은 답이 왜 몇 번이었는지 검토하는 것 이전에, 지문 내의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면서 읽어야 한다. 

대명사 종류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인칭대명사 (it, they 등) 112 124 (+10.7%)
지시대명사 (this, that 등) 28 33 (+17.9%)
재귀대명사 (themselves, itself 등) 9 11 (+22.2%)
관계대명사 (that, which, who 등) 47 53 (+12.8%)
부정대명사 (one, another, the other 등) 15 18 (+20%)







2. 비교급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또 하나 두드러진 장치는 비교급이다. 단순히 단어 끝에 -er을 붙이거
나 more를 덧붙인 표현이 늘었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중요한 것은, 비교급이 쓰이는 자리가 
맥락 파악의 관건이 되는 지점이라는 점이다.

비교급은 언제나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가’를 묻는 장치이다. 따라서 비교 기준을 놓치면 의
미는 곧바로 흐려지고, 문장의 핵심은 공중에 떠버린다. 이는 스마트폰 세대의 독해 습관과도 
맞닿아 있다. 빠르게 스크롤하며 핵심 단어만 잡는 방식으로는, 비교급이 가리키는 맥락을 따
라잡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수치 역시 이를 방증한다. 6월 모의고사에 비해 9월 모의고사에서는 비교급 표현이 약 
29% 늘어났다. 이는 평가원이 의도적으로 맥락 속 비교 기준을 추적하는 능력을 시험한 것임
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아래는 이번 시험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비교급 문장들이다. 답의 근거를 제공하는 문장들
에 배치되어 있음에 유의하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20회 155회(+29%)





3. 선지 문해력

 최근 평가원은 선지의 단어 밀도를 높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문이 풀어낸 논지를 몇 단
어로 압축해 놓은 것이 선지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압축을 
해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지는 단순한 확인 문제가 아니라, 지문을 재구성하고 핵심을 다
시 떠올려야만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이 바로 스크롤 세대의 약점이라는 점이다. 짧고 간결한 정보에만 익
숙한 독해 습관은, 밀도가 높은 선지를 해체하고 맥락을 풀어내는 데 치명적이다. 결국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선지 문해력의 격차가 곧 등급의 격차로 직결되었다는 것이다. 

<24번의 정답 선지: Detached from but Attached to Society에 함축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33번의 정답선지 5번과 오답선지 1번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문해력이 요구된다.>

<34번의 정답선지 1번과 오답선지 3번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문해력이 요구된다.>

4. 어휘 
 매번 그렇듯, 평가원 시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휘 변별력이다. 중요한 단서가 되는 자리에 
평소 알고 있던 의미와는 다른 쓰임의 어휘를 배치한다. 
 특히 스마트폰 화면을 훑듯 텍스트를 읽는 습관은 단어의 맥락적 의미 변화를 잡아내는 데 
취약하다.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는 단어인데, 문맥 속에서 달라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
국 문제의 핵심 단서를 놓치게 된다.



 아래 제시하는 어휘들은 이번 시험에서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단어들이며, 동시에 다가
올 수능에서도 높은 확률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이다. 따라서 반드시 숙지해 두
어야 할 핵심 어휘이다.

[20번]
abusive: 폭언의, 모욕적인
Showing up late for work and using abusive language are the kinds of problems 
that every business wants to eliminate.
(지각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기업이 제거하고 싶어 하는 문제들이다.)

uninformed: 무지한, 알지 못하는
…there would be no way to distinguish bad apples from merely uninformed apples.
(나쁜 직원과 단순히 무지한 직원을 구별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21번]
corresponds to: ~에 해당하다, 일치하다
Note names repeat because of a perceptual phenomenon that corresponds to the 
doubling and halving of frequencies.
(음 이름이 반복되는 것은 주파수의 두 배와 반으로 나누는 것에 해당하는 지각 현상 때문이
다.)

frequency: 주파수
When we double or halve a frequency, we end up with a note that sounds 
remarkably similar to the one we started out with.
(주파수를 두 배로 하거나 반으로 나누면, 처음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음이 만들어진다.)

accounts for: ~을 설명하다, ~의 원인이 되다
…music is often described as having two dimensions, one that accounts for tones 
going up in frequency and another that accounts for the perceptual sense…
(음악은 종종 두 차원을 가진 것으로 설명되는데, 하나는 음이 주파수에서 올라가는 것을 설
명하고, 다른 하나는 지각적 감각을 설명한다.)

[22번]
mutuality: 상호성
Social capital describes the networks of relationships we have that are built on 
mutuality and sharing of identity, understanding, norms and values.
(사회적 자본은 상호성과 정체성·이해·규범·가치의 공유에 기초하여 형성된 관계망을 설명한
다.)

pay off: 성과를 내다, 보상받다
We build ties that may pay off with a job lead or a letter of recommendation.



(우리는 취업 정보나 추천서로 보상받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23번]
engage: 종사하다, 관여하다
…the life narrator and the biographer engage different kinds of evidence.
(삶을 기록하는 화자와 전기 작가는 서로 다른 종류의 증거에 관여한다.)

subject: 대상, 주제
…unless they had a personal relationship to the subject of the biography (as a 
relative, child, friend, or colleague).
(그들이 전기의 대상과 개인적인 관계(친척, 자녀, 친구, 동료 등)가 있지 않은 한.)

[24번]
self-imposed: 자발적인, 스스로 부과한
…while apparently observing self-imposed isolation from the wider community.
(겉으로는 더 넓은 공동체로부터 자발적인 고립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다.)

on behalf of: ~을 위하여
…the sacrifices made by monks… functioned as penances on behalf of the 
community as well as for their own deliverance.
(수도사들이 한 희생은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구원을 위하여 참회의 역할을 했
다.)

detached: 분리된, 떨어진
The Grace of Solitude: Detached from but Attached to Society.
(고독의 은총: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서도 사회와 연결된.)

[32번]
prescription: 처방, 해결책
Thus, the prescription for more empathy…
(따라서 더 많은 공감에 대한 처방은…)

[33번]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촉진하다
…functions as a facilitator in the resolution of social disharmony.
(사회적 불화를 해결하는 데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

grounds: 근거, 이유
…raises questions about negative attitudes toward social disharmony on the 
grounds of empathy.



(공감을 근거로 사회적 불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34번]
agents: 행위자, 투표자
When gathering the preferences of multiple agents into one collective choice…
(여러 행위자들의 선호를 하나의 집단적 선택으로 모을 때…)

anonymity: 익명성
…basic fairness conditions known as anonymity and neutrality.
(익명성과 중립성으로 알려진 기본적인 공정성 조건들.)

impartiality: 공정성
…neutrality requires impartiality towards the alternatives.
(중립성은 대안들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한다.)

drawing a lot: 제비뽑기, 추첨
…which is usually resolved by drawing a lot.
(이는 보통 제비뽑기로 해결된다.)

tiebreaking: 동점 결정
…call for randomization or other means of tiebreaking.
(무작위화나 다른 동점 결정 수단을 요구하다.)

[37번]
rest assured: 안심하다, 확신해도 된다
…rest assured, even professional mathematicians sometimes have to rely on 
discussions with colleagues to properly understand problems they are looking at.
(안심해도 된다, 심지어 전문 수학자들도 자신들이 보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동료와 
토론에 의존해야 할 때가 있다.)

[39번]
problem: 문제, 쟁점
The problem of survival lies at the root of many of the historian’s problems…
(생존의 문제는 많은 역사가들의 쟁점의 근본에 놓여 있다.)

modify: 수정하다, 변경하다
…the discovery of new evidence may modify or change existing theories and 
interpretations.
(새로운 증거의 발견은 기존의 이론과 해석을 수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

[40번]



successive: 연속적인, 잇따른
…their societies had collapsed many times and been replaced by successive 
cultures with only faint links to each other.
(그들의 사회는 여러 번 붕괴되었고, 서로 간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연속적인 문화들로 대체
되었다.)

[41~42번]
persisted: 지속되다
…the feeling of being connected with the other person within the context of the 
conversation has persisted.
(대화 맥락에서 상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지속되어 왔다.)

cues: 단서, 신호
…the number of cues available to convey social presence.
(사회적 존재감을 전달할 수 있는 단서의 수.)

lean: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효율적인
…successful managers would choose rich media for confusing or ambiguous 
messages and lean or less rich media for simple information.
(성공적인 관리자들은 혼란스럽거나 모호한 메시지에는 풍부한 매체를 선택하고, 단순한 정보
에는 간결하거나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했을 것이다.)

5. 구문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요소는 구문이다. 긴 호흡의 문장들이 여럿 등
장했으며, 이는 단순히 단어를 아는 수준을 넘어 구조를 따라가며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지를 
시험한 장치이다.
 결국 중간의 삽입구나 수식어에서 맥락을 놓치면, 문장 전체가 공중에 붕 뜨는 경험으로 이
어진다. 
아래에 제시된 문장들은 이번 시험에서 실제로 높은 난도를 보였던 구문들이다.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구조와 의미를 다시 점검해야 할 문장들이다.



[22번]

린의 연구는 강조한다 / 네가 무엇을 아는 것 만큼이나 / 누구를 네가 아닌지가 / 사회에
서 우리의 경험을 형성한다는 것을 

1) 주절: Lin’s work stresses ~
2) 목적어절: that it is who you know … that shapes our experience in society
3) it ~ that 강조구문: who you know를 강조
4) as much as what you know: “네가 아는 것만큼이나” 비교 표현

간단히 말해, 사회적 경험은 무엇을 아느냐만큼이나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

[24번]

이 삶을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 외부의 사람들 역시 / 믿었다 / 수도자의 삶이 영위
된 것은 / 더 넓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였으며 / 수도사들이 자신을 ‘정상적인’ 인간 접
촉에서 분리하는 데서 치른 희생이 / 속죄의 역할을 했다고 / 공동체를 위하여 / 그리고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1) 주절: Both those following this life and those outside believed ~
2) 목적어절(1): that monastic lives were led for the benefit of wider society
3) 목적어절(2): and that the sacrifices … functioned as penances on behalf of 

the community as well as for their own deliverance
4) 병렬 구조: 목적어절이 두 개(and로 연결)

간단히 말해, 수도사들의 삶은 공동체와 개인의 구원을 위한 희생과 속죄의 역할로 인식되
었다.



[34번]

예를 들어, / 두 가지 대안 a와 b가 있고 / 한 사람은 a를 선호하고 / 다른 사람은 b를 
선호한다면, / 하나의 대안을 결정론적으로 선택할 / 방법은 없다 / 두 가지 기본적인 공
정성 조건 중 하나를 위반하지 않고는 / 익명성과 중립성으로 알려진.

1) 조건절: if there are two alternatives … and two agents …
2) 주절: there is no deterministic way of selecting a single alternative
3) without ~ing: “~하지 않고서는” → 조건절과 연결
4) known as anonymity and neutrality: fairness conditions를 수식하는 분사구문

간단히 말해, 두 명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할 때, 익명성과 중립성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는 
한 가지 대안을 결정론적으로 고를 수 없다는 뜻이다.

[36번]

과정 중심 글쓰기에서는, 반면에, / 학생들이 처음에는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
토밍할 수 있고 /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다. / 그러나 이후에 그들은 교사와 다른 학생들
과 반복적인 협의를 하고, / 그 과정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쓴 글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 
받은 피드백에 기초해 수정을 하며, / 계속해서 글쓰기를 이어 간다.

1) 주절: students may initially brainstorm … and begin writing, but then they 
have repeated conferences …

2) during which: 관계사절 → “그 협의 과정 동안”
3) 병렬 구조: receive feedback / make revisions / carry on writing
4) 전체 구조: 과정 중심 글쓰기 → 초안 작성 → 반복적 피드백 → 수정 및 글쓰기 지속



간단히 말해, 과정 중심 글쓰기는 아이디어 구상 → 초안 작성 → 피드백 → 수정 → 계속 
작성의 순환 과정을 따른다.

[39번]

그것들은 역사적 사실들이지만, / 그 사실들 자체만으로는 /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사
실들조차도) / 역사 연구의 단지 첫 단계일 뿐이며, / (그것들이 평가되고, 맥락에 놓이고, 
해석되기 전까지는) / 우리에게 거의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1) 주절: They are historical facts, but facts by themselves … are just the first 
stage … and they tell us little.

2) 삽입: even such massive facts as the pyramids → 예시 강조
3) 전치사구: in any historical study → ‘역사 연구에서’
4) 종속절: until they have been evaluated, placed in context and interpreted → 

“평가되고, 맥락에 놓이고, 해석되기 전까지는”
5) 구조: 역사적 사실 → 그 자체로는 의미 없음 → 해석을 거쳐야 의미 생김

역사적 사실(피라미드 같은 것들조차도)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으며, 해석되고 맥락 속에 
놓여야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41-42번]

연구자들은 제안해왔다 / 성공적인 관리자들은 혼란스럽거나 모호한 메시지에는 풍부한 매
체를 선택하고 / 일상적이지 않은 메시지에는 간결하거나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할 것이
라고.

1) 주절: Researchers have suggested ~



2) 목적어절: that 이하 전체
3) 병렬 구조: would choose rich media … and lean or less rich media …
4) 괄호 ( ): 전치사구 → 각각 rich media와 lean media의 용도를 설명
5) 관계절: messages that were less routine in nature → “본질적으로 덜 일상적인 

메시지들”

연구자들에 따르면, 성공적인 관리자들은 복잡한 메시지에는 풍부한 매체, 일상적이지 않
은 메시지에는 간결하거나 덜 풍부한 매체를 사용한다.



총평
이번 9월 모의고사는 대단히 어려운 소재를 사용하거나 고난도의 추론을 요구하는 시험은 아
니었다. 대신 지문 전반에 걸쳐 꾸준히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을 요구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누적적인 대미지를 입히는 시험이었다. 문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피로도가 쌓이도록 설계된 것
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습에서는 단순히 문제 풀이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긴 
문장을 끝까지 따라가며 끊어 읽고, 대명사와 비교급이 가리키는 대상을 정확히 짚어내는 훈
련이 필요하다. 또한 선지의 압축된 문장을 ‘풀어 읽는’ 연습을 통해 문해력을 끌어올려야 한
다. 어휘 역시 맥락 속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지점을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결국 이번 시험은 표면적 난이도보다 더 깊은 층위에서 맥락 독해력의 본질을 물은 시험이었
다. 남은 기간의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맥락을 놓치지 않는 태도와 훈련이다. 그것이 곧 수능
장에서 체감 난이도를 낮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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